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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brought a significant impact on many different fields around the 

world from the beginning of 2020, is also bringing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Some people have difficulty accessing basic human right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mobility rights, and tried to quantitatively prove the extent to 

which infectious diseases affect unfairly according to the life pattern, location of each living 

area and the existence of transportation alternatives in Daejeon city. From the first to the third 

pandemic shock as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defines, an 

examination was conduc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isruption and resilience of the 

system. Shock-recovery model of each pandemic phases were defined, representative 

parameters were derived from the passenger demand data specific to each route. Residents of 

regions that have limited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a limited variety of available 

choices tend to demonstrate a reasonably high level of both flexibility and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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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OVID-19 팬데믹 사태는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교육권, 위생권, 이동권 등 필수 인권의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그 중 이동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전광역시 각 생활구역의 생활 패턴과 위치, 

대체 교통수단의 접근성 등에 따른 전염병의 불균일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한국

질병관리청이 정의한 1-3차 대유행을 시스템 교란 및 회복탄력성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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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시기별로 충격-회복 모델을 수립한 후 노선별 승객 수요 데이터로부터 대표적인 매개변수를 추출하였고, 다

양한 조합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과 선택지 다양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충격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력과 

의존도를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전염병, 사회적 배제, 이동권, 회복탄력성, 공간분석

서론

2019년 12월에 출현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의하여 현재까지 230개국에서 6억8천만 명 이상의 감염자

와 6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실제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상 감염병 연구는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해 수행되기에, 콜레라(1849), 스페인 독감(1918), 메르스-CoV(2012), 조류 인플루엔자(2014), SARS- 

CoV-2(2019)와 같은 실제 팬데믹 발발 시 수집되는 데이터는 현실적인 감염 경로, 공중 행동 연구 등에 귀중한 자

료가 된다. 세계적인 규모로 수 년이 넘게 이어진 COVID-19 팬데믹 또한 의학과 보건은 물론 문화, 소비 등을 포함

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내 잠재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

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차량 교통량 변화와 항공, 철도, 버스 등 교통 인프라와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다. 감염병은 대부분 감염원이 있는 사람과의 근거리 접촉을 통해 전염되므로, 각종 교통 수단은 높

은 인구 밀도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 상 감염병 전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

용자들의 교통 인프라 이용 현황 및 인식 역시 팬데믹 이후 크게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발병 직

후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Canals, 2020), 설문 조사 결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위험하다고 인식하

고 제한하고자 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Sträuli et al., 2022). 

세계적으로 가구 소득, 성별, 인종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취약계층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육 

격차, 위생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Blundell et al., 2022; Ekumah et al., 2020). 대

중교통 인프라의 불균형 또한 시민들의 사회적 배제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수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도

시 생활권별로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남을 보인다. 대규모 전염병 전파 시 계층과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턴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여,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이를 대중교통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팬데믹으로 인한 교통 수요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Lee et al., 

2021; Park, 2020; Lee and Sohn, 2021). 대한민국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도시 전역에 밀집해 있어 대체 경로 및 대

중교통 수단을 선택하기 편리하다. 때문에 교통 접근성 관점보다는 특정 역을 이용하는 인구 분포에 대한 분석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Kim et al., 2021) 차량의 이용과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

른 소득 수준을 연계하여 대중교통과 자가용 이용을 분석하였으나, 전체 도시 지역을 균일하게 분할해 분석하여 각 

거주 지역의 개별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과 달리 대중교통 수단 선택의 폭이 상

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Resilience Index 정의를 통한 정량화, 대체 교통수단의 선택을 통한 수요 회복 방안 등 감소한 수요의 회복

에 집중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Li et al., 2022; Alsayed et al., 2022; Kim et al., 2022;). 특히 팬데믹에 의

한 수요량 감소와 회복의 변화를 살피는 개념의 기초를 회복탄력성에 두는 연구의 경우, 방역 정책에 따른 회복력을 

평가하고(Guo et al., 2021), 교통 시스템의 견고성, 신속성 등의 특성을 식별하고(Zhang et al., 2023), 통근자, 노

약자, 학생 등 이용자 유형에 따른 이동 행태의 탄력성 차이(Wang et al., 2022) 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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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선택에 대한 편의성이 비교적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분

석을 수행한다. 회복탄력성 모델의 매개변수 정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량 데이터를 반복 충격에 대한 회차별 

차이 및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유형 구분과 연계한다. 그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회복탄력성 모델 설정 방법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한다. 

방법론

1. 대중교통�이용자의�분류

대중교통 이용자는 선택적 이용자(Choice User)와 비선택적 이용자(Captive User)로 구분된다(Keefer, 1962). 

선택적 이용자는 자신의 차를 가지고 있으나 환경 친화, 정시성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비선택적 

이용자는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원거리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선택적-비선택

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개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60년 이상 대중교통 연구

의 기초 패러다임으로 이용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Rauws et al., 2020)에 따

르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대중교통 탑승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선택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35.1%, 비

선택적 이용자들은 17.6%로 선택적 이용자들이 2배가량 높았다. 이를 통해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

택적 이용자보다 비선택적 이용자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시스템이 외부 충격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경제, 공동체, 인프라 등 넓은 분야에서 유

용하게 이용되는 개념이다(Gonçalves, 2020). 시스템이 충격을 입은 후 회복하는 과정은 시스템과 충격의 특성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다양한 모양을 보인다(Ayyub, 2014). 그래프를 특징짓는 데에는 주로 1) 충격 전의 값 2) 최대 

감소량 3) 최대 복원값 4) 해당 지점들의 시간과 같은 매개변수가 이용되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이

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매개변수의 정보는 Table 2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Figure 1. Concept of resilience model

Figure 2는 한국에서 COVID-19 대유행이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205일 동안 

대전 시에서 승객 수요가 가장 많은 세 노선(312번, 617번, 918번)의 승차량이다. 그래프 상으로는 회복탄력성 모델

의 각 단계가 보다 잘 드러나도록 회복 지점 이후의 기간을 생략하였다. COVID-19 대유행의 시작 이후 승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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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급격히 줄어든 뒤 V자형으로 회복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중교통 승차 수요는 1-3

차에 걸친 대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충격-회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COVID-19 대유행 상황을 회복

탄력성 모델에서 외부 충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각 노선의 일반적인 회복 패턴은 유사하면서도 감

소 및 복구 비율, 시간 등의 상세 현상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대중

교통 이용 변화를 정량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모델과 대중교통 수요에 특화된 주요 매개변수를 정의한 

후 1-3차 충격에 대한 승객 승차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Figure 2. Public transportation demand 

데이터�처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은 버스와 도시철도를 보유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체 교통수단 모드 선택을 

고려할 수 있고, 선택 옵션이 한정되어 있어 분석 결과가 명확하며,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확인이 용이하여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교통수단의 환승 정보의 부재로 인해, 단일 노선의 특성

상 주요 지역이 배제되어 시내 전반 수요를 고르게 살펴보기 어려운 도시철도 이용 데이터 대신 1400여개의 버스 정

류장이 고르게 분포된 버스 데이터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대전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 2020년 3

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화, 수, 목요일의 노선별, 시간별 승하차, 경유, 환승 승객 수 데이터를 시간별로 확보하였다. 

전체 노선 중 범위가 너무 좁거나 넓은 마을버스와 광역버스, 임시 운행하는 시범노선을 제외하고 76개의 노선에 해

당하는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성 분석을 위해 대전 시내버스 노선별 버스 정류장 데이터를 공공데이

터포털을 통해 확보하였다. 

Figure 3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 예시를 보여준다. 가장 먼저, 주말-주중 통행인구 변화 패턴의 영향을 줄이기 위

해 원시데이터에서 주중-화, 수, 목요일- 데이터를 필터링하였다. 이후 이상값의 영향을 줄이고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running median 알고리즘과 local weighted regression(LOESS)

을 사용하여 smoothing 및 fitting 과정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다. Running median 알고리즘은 정해진 길이를 가

진 순열의 중간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값을 제거한다. LOESS는 local regression의 

기법 중 하나로 가중평균 회귀를 사용하고 가중치를 조정하여 이상치에 영향을 적게 받는 추세 추출 알고리즘이다. 

수요 감소값을 명확히 반영하는지, 과대적합으로 이상치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등의 기준을 적용해 실험적으

로 최종 running median 알고리즘의 span값은 7, LOESS span값은 0.05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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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boarding data of bus line 311 (b) Boarding data only on workdays of bus line 311

(c) Running medians: span 7, line 311 (d) LOESS fit plot: span 0.05, line 311

Figure 3. Data preprocessing – workday filtering, running method, local weighted regression

1. COVID-19 대유행�기간별�구분�

한국 질병관리청은 1-3차 COVID-19 대유행 기간을 Table 1과 같이 정의한다.

Table 1. Three phases of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Phases Period

1st 20/01/20-20/08/11 (205 days)

2nd 20/08/12-20/11/12 (93 days)

3rd 20/11/13-21/07/06 (236 days)

각 대유행 회차별로 수요량의 변화 경향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승객 수요량이 회복 탄력성 모델에서의 충격-회복 

형태를 따라감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내 노선 중 가장 수요가 많은 312번과 617번 두 노선의 데이터를 대표

적으로 선정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정의한 대유행 기간에 따라 데이터를 나누었다. 이어 수요량의 상대적 변화 추이

를 살피기 위해 수요량 축의 범위를 조정하여 Figur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회차별 수요량 변화 양상은 구분되어 나

타나지만, 서로 다른 노선의 동일한 회차 그래프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대유행의 시작 이후 수요량의 급락 및 

회복 패턴을 보았을 때, 회복탄력성 모델에서의 충격-회복 형태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회차별로 구분된 모

델의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노선의 경향성에 대해서도 한국 질병관리청에서 정의한 1-3차 COVID-19 

대유행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4. Daejeon bus demand for each phase: relativ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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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aejeon bus demand for each phase: relative scale (continued)

2. 매개�변수�정의

본 연구에서 대중교통 이용 변화를 정량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정의한 매개변수를 Figure 5 및 Table 2에 나타내

었다. 각 회차별로 회복탄력성 모델을 적용하고 그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특징적인 지점들을 기준으로 매개변수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매개변수는 시간 관련 변수, 탑승 수요 관련 변수, 수요 회복 속도로 구분된다. 대유행 회차별 충

격에 의한 수요량의 감소가 나타나는 시점 및 해당 시점의 수요량을 _ 및 _, 이후 극솟값이 나타나는 시점 

및 수요량을 _ 및 _, 수요량의 회복이 완료되는 시점과 그때의 수요량을 _ 및 _로 정의한다. 수

요량의 회복은 대유행 시작으로 인한 대중교통 사용자들의 위축이 회복되고 감염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국가에서 논의된 이력이 있는 감염자 자가격리 기간 중 가장 장기 의견이었던 3주 범위 내에서 

첫 극댓값이 나타나는 시점을 회복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수요 회복 속도는 회복 소요 시간 대비 회복된 수요량인 

_
_



_
_


 수식으로 정의된다. 

Figure 5. Total parameters

Table 2. Parameters of shock phase N (for each line)

Parameter Name Definition

Time 
Value


_

 The first day of Nth pandemic shock


_

 Time at the maximum drop in performance during the Nth shock phase


_

 Time at the first visible recovery of Nth shock phase

Onboarding 
Value


_

 Onboarding demand right before Nth shock (demand on 
_

)


_

 The minimal onboarding demand during the Nth shock phase (demand on 

_)


_

 Recovered demand of Nth shock phase (demand on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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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of shock phase N (for each line) (continued)

Parameter Name Definition

Derived 
Value




 Recovery speed of Nth shock phase

Recovery speed: 


_


_



_


_




세 번에 걸친 대유행 회차별로 한 가지 매개변수를 정해 모든 노선에서 그 값을 나타내는 경우 Figure 6과 같은 그

래프가 얻어진다. 이어지는 결과에서는 노선별로 산출된 매개변수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회복탄력성 

매개변수의 특징적 변화를 살펴본다. 추가로 1) 전체 노선의 평균값, 2) 큰 값을 보이는 10개 노선의 평균값, 3) 작은 

값을 보이는 10개 노선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특성 또한 함께 고려해 분석해본다. 

Figure 6. Sample plotting – parameter value change for each shock phase

결과

노선별로 얻어진 매개변수 값의 변화를 1-3차 대유행의 순서에 따라 표출하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노선, 하위 10개 노선을 분류한 뒤 해당 노선 경로를 지도에 표출하여 비교하였다. 

1. 초기�탑승�수요(Initial onboarding)

초기 탑승 수요를 나타내는 Figure 7은 직전 대유행 시기에서 벗어났다고 대중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

요량의 회차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기 전인 1차에 해당하는 변수값이 가장 높고, 2

차에 해당하는 초기 탑승 수요가 가장 낮다. 3차 대유행 시기의 초기 탑승 수요값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상위 노선의 

승객 수는 다시 1차 대유행 시기에 가깝게 상승하였으나 하위 노선의 승객 수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팬데믹 해소 

이후에도 대체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대중교통 수요량의 회복 수준이 낮은 Choice User의 비율이 하위 노선에서 높

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변수값 상위 10개 노선과 하위 10개 노선의 경로를 지도에서 살펴보았을 때, 대전 북쪽 신탄진 및 보문 외곽으로 

이동하는 노선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문지, 반석, 도안 등 승용차가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중

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노선의 수요가 비교적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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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otal, top and lower 10 lines with initial onboarding value

2. 최소�탑승�수요(Minimal onboarding)

Figure 8에서 나타내는 최소 탑승 수요는 회차별 대유행 충격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수요량이 가장 낮아졌을 

때의 수요량을 의미한다. 1차 대유행 시기에는 1차 초기 수요 대비 54% 정도로 수요량이 감소하였으나, 2, 3차 대유

행 시기에는 수요량 감소율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용자들이 대유행 충격에 적응하여 충격에 따른 변

화가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위 노선에 비해 하위 노선의 수요량 감소율이 덜 완

화되었다. 이 역시 초기 탑승 수요 변수와 마찬가지로, 선택적 이용자 Choice User의 비율이 하위 노선에서 높았음

을 의미한다. 

변수값 상위 10개 노선과 하위 10개 노선의 경로를 지도에서 살펴보았을 때, 초기 탑승 수요 분석과 유사하게 대

전 북쪽 외곽으로 이동하는 노선의 최소 탑승 수요량이 더 높고, 중부 신도시 지역의 최소 탑승 수요 값이 낮았다.

Figure 8. Total, top and lower 10 lines with minimal onboard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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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탑승�수요(Recovered onboarding)

회복 탑승 수요는 회차별 대유행 충격에서 회복된 탑승 수요를 나타낸다. Figure 9에서 볼 수 있듯 1-3차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비슷한 값을 보이지만, 상위 노선은 1차 초기 수요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반면 하위 노선은 1

차 초기 수요 대비 80% 초반에 그친다. 하위 노선을 이용하던 승객들 중에는 팬데믹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않을 이용자의 비율이 높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적 이용자 Choice 

User의 비율이 하위 노선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위 10개 노선과 하위 10개 노선의 경로를 지도 상

에서 살펴보았을 때 역시 유사한 지역의 경로들이 상위 및 하위 노선으로 선정되었다.

Figure 9. Total, top and lower 10 lines with recovered onboarding value

4. 수요�회복�속도(Recovery speed)

최소 탑승 수요에서 회복 탑승 수요까지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를 산출해 Figure 10으로 나타낸 수요 회복 속도값

은 전체 노선에 대해 1-3차 대유행을 지나며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회복되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보다는, 최소 탑승 

수요와 회복 탑승 수요의 크기 차이가 대유행 회차를 지나며 점차 줄어든 영향이다. 이 역시 이용자들이 대유행 충격

에 적응하여 충격에 따른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10. Total, top and lower 10 lines with recovery spe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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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위 및 하위 노선을 비교해볼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수요 회복 속도 변수 역시 이전에 살펴본 다른 

매개변수들의 경우와 유사한 지역의 경로들이 상위 및 하위 노선으로 선정되었다. 상위 10개 노선 그룹이 하위 노선

에 비해 전체적으로 수요 회복 속도값이 높고, 2, 3차 대유행의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상위 노선 그룹에

서 팬데믹이 해소되면 대중교통을 다시 이용하게 되는 비선택적 이용자 Captive User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론�및�향후�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정의한 1-3차 COVID-19 대유행을 시스템에 가해진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탑승 수요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각 대유행 시기별로 충격-

회복 모델을 수립하고, 대표적인 매개변수를 추출하여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그를 통해 대전시의 전체적인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해와, 대중교통 노선 및 지역에 따른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수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대규모 전

염병 전파 시 이용자 유형 및 계층과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턴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입증하

여, 도시 생활권별로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남을 보였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1-3차 대유행을 거치며 대유행 충격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는 적응성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수요량으로 회복하는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 지역에 따른 불균형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모든 매

개변수 분석에서 신탄진, 보문 등 대전 북쪽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대유행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

중교통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대유행이 지난 뒤 원래 수요에 가깝게 회복하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대중교통 접

근성과 선택지 다양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충격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력과 대중교통 의존도를 갖지만 이 

현상이 해당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의적 선택이 아닌 타의적 상황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의 감염 역학 전문가들은 COVID-19 사태 이후에도 다양한 병원체에 의한 팬데믹 현상이 주기적으로 다

가올 것이라 예상하고, 미래 팬데믹 상황에 다양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에 대응하여 대유행 예측, 

신속한 대비 체계, 국가 간 협업 등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교육, 정신 건강, 생필품 공급 등 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지만 이동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간에 존재하

는 대중교통 접근성 불균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정책 제안과 빠른 시행이 촉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환승 승객의 수요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승 승객의 여정은 

별개의 수요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정보가 보완되었다면 보다 정확한 수요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각 회차별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 한국 질병관리청의 COVID-19 대유행 시기 정의를 따랐으나, 특정 사건을 기반

으로 시기를 정의하였기 때문에 실제 감염병의 유행 시기와 정확히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감염자 수 등 실

제 대유행 상황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정보에 기반해 시기를 구분해보는 것도 결과 분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더불어 지역별로 재택근무 혹은 통근 등 주요 고용 형태 및 실업률을 함께 분석하면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반

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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